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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ethods: This study administered a questionnaire survey of 282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universities 

located in K are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utiliz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of 

variables. The questionnaire included the life satisfaction, loneliness, and self-efficacy scale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loneliness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lif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Self-efficac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life satisfaction. The study confirmed that 

lonelines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self-efficacy.

Conclusion: The study discussed ways of enha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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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첫 발생한 코

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전세계적으로 바

이러스 확산을 야기하였으며 2020년 1월 3일 

국내 코로나19 감시 및 대응체계를 가동한 직

후 1월 20일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

다[1].

2023년 3월 18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30,690,223명으로 하루 평균 약 9,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최근 정부는 거리두기 

한시적 해제 등 많은 격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

지만 여전히 학교 안이나 병원 등 실내에서의 

코로나 수칙은 강조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코로

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2]. 정부는 코로나19와 같

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와 같

은 사회적 고립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는 정책

을 따르는 국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감염병의 확산

은 국민에게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

적 반응을 야기하였다[3].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여러 격

리적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일상생활에서

의 평소와 다른 제한적 생활 패턴은 대학생에

게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심리 

반응을 야기하였다[4].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과 소속의 안정감을 추구하려는 속성을 가

지고 있으며, 이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 심각한 

박탈감을 경험하고, 삶의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상황을 외로움이라고 

한다[5].

외로움은 종종 사회적 격리라는 용어와 혼용

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실제 코로나19 동안 

다양한 사회적 격리 및 일상생활 단절로 인해 

성인의 외로움을 증가시켰다[6].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격리 및 일상생활

에서의 단절은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

고, 이는 우울, 불안, 더 나아가 자살사고 등의 

부정적 심리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7]. 또한, 

외로움은 주관적인 부정적 심리상태뿐만 아니

라 객관적인 사회문화적인 측면과도 밀접한 관

련이 있는데 외로움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수준, 가구 형태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고 하였다[8]. 예를 들면, 외출 지장으로 인한 

갑갑함의 증가, 이로 인한 고립감의 과중, 결국 

외로움이 코로나19 이전보다 4배 이상 증가폭

을 보였다[9]. 대학생의 경우 전격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학교 등교를 하고 있지만 일부 이론 

수업에서는 아직도 유튜브 사용 및 영상 매체

를 활용한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수자

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환경이라는 

급격한 수업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업방식을 넘어 온라인 비대면 면학형

성을 위한 다양한 수업방식 개발 및 적용이 필

요한 상황이다[10]. 하지만 학생들은 아직까지 

비대면 수업 활용에 대한 일상생활 시간 활용

의 어려움, 무력감, 외로움은 여전히 부담감으

로 작용하고 있다[10]. 따라서 대학생의 외로움

은 코로나19에서 유발되는 중요한 부정적 정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다양한 심리, 사회

적 측면에서 대학생의 외로움을 면밀히 살펴봐

야 할 것이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본인의 삶에 대해 주

관적으로 지각하는 평가와 정신적 사회적 욕구

가 충족되는 정도로 과거에는 객관적인 지표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현대 사회

에 접어들면서 신체적, 정서적 상태뿐만 아니

라 가족, 종교,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망까지 포

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확대되었다[11].　

또한, 선행연구[12]에서 코로나19에서 발생하

는 부정적인 정서 반응은 삶의 만족도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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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였는데, 사회적 격리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은 정신건강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

겨진다.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13]에 따르면 코

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경기 악화, 취업 전망에 

대한 불투명,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실제로 청소

년의 약 46%가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결과로 

보아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환경적 요인

들이 후기 청소년 시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인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은 다

른 생애주기보다 외로움을 높게 체감하고 있으

며, 이는 학업 성취, 적응 등에 만족할 만한 충

족을 이룰 수 없고 자연스럽게 외로움이 높게 

지각 할수록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4].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의 변화는 대학생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

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여겨진다[15].

이에 선행연구들에서는 코로나를 경험한 대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한 

연구들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긍정심리자본

[15], 낙관성[16] 등 주로 긍정적 요인들이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부정

적 상황에서 긍정적 요인이 촉진되면 개인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유발을 통해 결과적

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

다. 선행연구에서는 긍정적 심리 요인 중 자기

효능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7].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코로나19를 경험한 대학생의 외로움

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긍

정적인 매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자기효능감

을 파악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이란 사회학습이론에서 발생된 

용어로 어떠한 일이 주어지면 자신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본인의 역량에 관한 신념을 의

미한다[18].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인구 표본에

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대학생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

응, 진로, 그리고 개인의 삶의 만족도 등의 향

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19]. 한편 위티의 병향과정 모델(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EPPM)에 따르면 인간

은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부정적인 상황을 통제

하려는 반응을 보이려고 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위협과 난관을 극복하고 대처하려는 반

응을 보인다고 하였다[20]. 즉, 코로나19와 같

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적인 상

황에서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대처하는 데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긍정적인 변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연구에서

도 자기효능감의 개발은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

고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21]로 보아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대학생들이 환경에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

키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매개요

인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긍정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추후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

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를 경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로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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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liness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Fig. 1. Research model(Partial mediation model).

Loneliness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Fig. 2. Competition model(Full mediation model).

다. 또한, 코로나19를 경험한 대학생의 외로움

과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연결되는 과정

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때, 완전매개하는 모형

과 부분 매개하는 경쟁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추후 대학생의 정

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프로그램 

진행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로움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외로움, 자기효능감과 외로움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외로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을 <Fig. 1>과 같이 설

정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

기 위해서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을 <Fig. 2>

와 같이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

나19로 인해 대학생의 심리적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촉진할 수 있는 매개 요인을 파악하

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K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의 응급

구조학과와 상담심리학과를 주축으로 보건계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

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4월

부터 약 3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K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생들의 수업시간 이전 혹은 수업

시간 이후에 대면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참

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소요시간, 비밀보장, 

연구참여자의 권리 등과 관련된 실시 관련 사

항을 공지하였고, 언제든지 설문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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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ategories Frequency(N) Percentage(%)

Gender
Male 130 46.1

Female 152 53.9

Grade

Freshmen 139 49.3

Sophomore 66 23.4

Junior 27 9.6

Senior 48 17.4

Others 1 0.4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N=282)

총 294명의 설문이 수집되었고, 그 중에서 불성

실한 12개의 응답을 제외하여 28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282명 중 남학생이 

130명(46.1%), 여학생이 152명(53.9%) 이었

다. 학생들의 대상자 특성을 보면, 학년은 1학

년이 139명(49.3%), 2학년이 66명(23.4%), 3

학년이 27명(9.6%), 4학년이 48명(17.4%), 기

타 1명(0.4%)이었다<Table 1>.

2. 측정도구

1)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22]이 개발하고 Lim[23]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문항들은 7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시사한다. Lim[23]의 연구

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84였고,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신뢰도는 .86이었다. 하위 측정변인의 경

우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하였는데 문항

묶음의 경우 적어도 2문항의 합산 점수 혹은 

평균으로 측정변인의 지표로 사용하기 때문에

[24], 본 연구에서는 5문항을 2개의 문항묶음으

로 구분하였다.

2) 외로움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Russell, Peplau와 

Ferguson[25]이 개발하고, Russell, Peplau와 

Cutrona[26]가 수정한 UCLA 외로움 척도를 

Doh와 Park[27]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 외

로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2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각 문

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외로움 정도가 깊은 것을 나타낸다. Doh

와 Park[27]의 연구에서 나타난 외로움의 전체 

신뢰도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외로

움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90이었다. 외로움 척

도를 단일차원으로 간주했다는 Koh 등[28]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단일차원으

로 보고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

다.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개별문항에 대해 

실시할 때 문항 수가 적지 않은 경우, 한정된 

연구표본으로 추정해야 하는 미지수의 수가 커

지므로 측정오차가 커지고 추정의 안정성을 해

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29, 30], Littel 등[31]이 

제안한 3개의 문항묶음을 실시하였다. 문항묶

음방법으로는 Kishton과 Widaman[32]이 제안

한 일차원 내에서의 무작위 할당 방식(random 

item parceling)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무작위로 

배치할 때 통계적으로 각 묶음 속에 할당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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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liess Life satisfaction Self-efficacy

Loneliness     1   -   -

Life satisfaction -.50**     1   -

Self-efficacy -.35** .40**     1

M 34.02 22.17 29.33

SD 9.25 6.26 4.35

Skewness 1.07 -.18 .33

Kurtosis 1.37 -.10 .73
**p<.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loneliness, life satisfaciton, and self-efficacy

항의 모든 특성이 편차없이 편만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33].

3)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chwarzer와 Jerusalem[34]이 개발하고, 

Kim[35]이 번안한 검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검

사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 척도로 평정되어지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3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는 .89였다. 하위 

측정변인의 경우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여 3개의 문항으로 묶었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 번째로, SPSS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대학생의 외로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서 AMOS 21.0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으며, 또한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모형적합도 지수 중에서 CFI, 

TLI, RMSEA를 사용하였다. CFI는 .90 이상, 

TLI는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지수로 볼 수 

있으며[36], RMSEA .08 이하일 때, 괜찮은 적

합도로 간주된다[37]. 세 번째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료에서 무선표집으로 생

성한 1000개의 표본을 모수 추정하여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외로움과 삶의 만족도 및 자기효능

감 간의 상관

외로움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

계(r =-.50, p<.01), 자기효능감과는 부적 상관

관계(r =-.35, p<.01)를 나타냈고, 자기효능감

과 삶의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r =.40, 

p<.01)로 나타냈다<Table 1>. 또한, 왜도의 절

대값이 3.0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8.0 미만인 

경우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데[38], 변인들의 왜도, 첨도의 절대값이 모두 

1.5 미만이어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Table 2>. 아울러 각 변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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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df p x2/df CFI TLI
RMSEA
[90%CI]

Goodness of fit 
index

34.308 17 .008 2.02 .987 .978
.060

[.030, .089]

Table 3. Analysis result of measurement model

Model x2 df p x2/df CFI TLI
RMSEA
[90%CI]

Research model
(Full mediation)

86.616 18 .000 4.81 .947 .918
.116

[.093, .142]

Comparative model 
(Partial mediation)

34.308 17 .008 2.02 .987 .978
.060

[.030, .089]

Table 4. The goodness of fit of research model

신뢰도가 모두 .86 이상이어서 각 척도의 신뢰

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모형검증

1)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을 실시한 결과, 

여러 지수들을 통해 살펴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x2(df)=34.308(17), CFI=.987, TLI=.978, 

RMSEA=.060)<Table 3>. 문항 꾸러미(묶음)

가 3개 이상이 될 때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는 

Woo[39]의 주장을 토대로 각각 3개의 측정변

수로 분석했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의 경우, 문

항 묶음을 할 때 적어도 2개 이상의 문항을 묶

어야한다는 Kishton과 Widaman[24]의 제언에 

따라 2개의 문항묶음으로 제시하였다.

2) 연구모형의 검증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했을 때, 측

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합하게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나서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

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는 대학생의 외로움

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를 추정하였고, 부분매개모형을 경쟁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

해서 최대우도법 (ML: maximum likelihood)

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완전매개모

형)의 적합도는 x2(df)=86.616(18), 

CFI=.947, TLI=.918, RMSEA=.116으로 나

타났고, 경쟁모형(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x2(df)=34.308(17), CFI=.987, TLI=.978, 

RMSEA=.060로 나타났다<Table 4>.

3) 선정모형

<Table 3>에서 나타났듯이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 모두 CFI와 TLI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

한 모형으로 나타났지만, RMSEA가 .116과 

.060으로 나타나 경쟁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이 

간명한 모델로 간주될 수 있다[40]. 최종모형의 

각 경로를 확인했을 때, 외로움이 삶의 만족도

로 가는 경로(β=-.473, p<.01)가 유의하였고, 

외로움이 자기효능감(β=-.369, p<.01)으로 가

는 경로,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로 가는 경

로(β=.278, p<.01)도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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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B S.E. β C.R. AVE

Lonelieness

Loneliness 1 .99 .05 .91

0.904 0.758Loneliness 2 .97 .05 .85

Loneliness 3 1.000 - .85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1 1.000 - .90

0.846 0.733
Life satisfaction 2 .70 .06 .81

Self-efficacy

Self-efficacy 1 1.000 - .77

0.867 0.685Self-efficacy 2 1.19 .08 .87

Self-efficacy 3 1.62 .12 .84

Table 5. Standardized coefficients and unstandardized coefficients of the final model

Path B S.E. β t

Loneliness → Self-efficacy -.13 .02 -.37** -5.55

Loneliness → Life satisfaction -.54 .21 -.47 -7.39

Self-efficacy → Life satisfaction .89 .07 .28** 4.32

Mediating effect
Bias-corrected

(95% CI)

LLCI HLCI

Loneliness → Self-efficacy → Life satisfaction -.10 -.17 -.06
**p<.01

Table 6. The parameter estimation of path coefficients in the final model

4) 잠재변인 간 관계와 매개효과 분석

대학생의 객관적 사회적 고립, 우울, 회복 탄

력성 간의 관계 검증 및 회복탄력성의 매개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Bootstrapping을 사용하

였다. 매개효과의 추정치가 95%의 신뢰구간에

서 0을 포함하지 않다고 확인되었으므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었다. 잠재변인 간의 관

계에서 외로움이 자기효능감을 거쳐 삶의 만족

도로 가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유의하여 부

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시사하였다<Table 6>. 최

종모형은 <Fig. 3>과 같다.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

의 외로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

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외로움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효능감을 통해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OVID-19 상황 원격수업

의 증가로 인해 20대의 대학생이 겪는 외로움

은 커졌다[4]. 하지만, COVID-19 상황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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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1 Se2 Se3

Li1

Li2

Lo1

Lo3

.28**

-.47

-.37**

.81**.91**

.85**

.84**.87**

.77**

.90**

Lo2

Self-efficacy

Loneliness Life satisfaction
.85******

Fig. 3. Final model.
**p<.01, Lo1=Loneliness1, Lo2=Loneliness2, Lo3=Loneliness3, Se1=Self-efficacy1, Se2=Self-efficacy2, Se3=Self-efficacy3, 
Li1=Life satisfaction1, Li2=Life satisfaction2

학생은 격리된 환경에 주저하지 않고 계획의 

수정, 사회적 관계의 재해석을 통해 현재 상황

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41]. 이는 대학생의 외로움이라는 부정

적 정서가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의 계획을 통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심이 길러졌으며, 결국 자기효능감과 같은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적 

기대와 신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자기주도적 힘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즉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

가 삶의 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라 외로움을 대처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같

은 내적 신념이 수반되어야 삶의 만족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며 추후에는 회복탄력성

과 같은 긍정적 대처기전을 다각적으로 파악하

고 이러한 대처 기전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외로움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42]에서는 외로움이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대로 

SNS 정서표현성이 높은 20대 대학생일수록 외

로움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43]와 일치하는 맥락이다. 즉, 코로나 

시국을 경험한 요즘 20대 대학생은 1인 가족 

구조에 익숙하고 실제 대면이 아닌 가상 공간

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있으며, 혼자서도 충분한 삶의 만족을 

추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또 다른 연

구에서도 객관적 고립이 우울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44]. 추후 연

구에는 이러한 코로나를 경험한 젊은 성인의 

고립감,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삶의 질이

나 만족도와 같은 실제 현실에 영향력을 미치

는지 확인해 보고 이에 대한 삶의 만족을 재정

립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외로움은 자기효능감에 직접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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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학생의 경우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자

기효능감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43]와 일치하

는 맥락이다. 또 다른 선행연구[14]에서도 20, 

30대는 보통 중간 적응 고독 추구 집단이라 부

르는데 이러한 집단일수록 외부의 스트레스 자

원이 몰입될 경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

고 상황대처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낮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낸다

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은 후기 청소년 시기

에 해당하며 성인으로의 심리적 완성이 불충분

한 상태에서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일

정 수준의 성취를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같

은 내적 자기 신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추후에는 이러한 자기효능감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정서 요인들

을 탐색하고 이에 따른 중재 방안들을 심리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45]에

서도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기제로서 잘 충족이 

되면 본인이 원하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더 긍정적으로 목표를 성취해 나가고 

자신감을 북돋아 삶의 만족을 높인다고 하였다. 

또 다른 선행연구[46]에서도 청소년의 자기효

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와 일치하는 맥락이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코

로나를 경험하며 이전과는 다른 전반적인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 비대면 문화에 적응하는 

과도기를 겪었으며,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기주도적인 자신의 행위 

능력이 삶이 만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 연구에는 이러한 자기효

능감, 자신감, 탄력성과 같은 긍정적 정서의 요

인들이 실제 현실에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만족

도나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외

로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간 연

구들에서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

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들은 활

발히 보고되고 있으나, COVID-19 상황에서 실

질적으로 대학생과 같은 20대가 경험할 수 있

는 외로움을 사용하여 연구한 논문은 매우 부

족한 실정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외

로움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실제 COVID-19 펜데믹 시대를 살아

가고 있는 20대는 생각보다 자기 혼자의 행복 

추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외로움과 같

은 부정적 정서가 반드시 삶의 만족과 같은 현

실적 가치에 반드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이는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아

닌 삶의 만족에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후에는 좀 더 실질적이

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를 시사하면서도 본 연구

에서는 K 지역에 국한되는 연구 진행이 

COVID-19 상황을 경험한 모든 대학생으로 일

반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는 전국구로 확대하여 좀 더 광범위한 연

구대상자를 확보한 연구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을 경험한 대학생

의 외로움을 측정하였으며, 거리두기 해제, 제

한적 마스크 풀기 등 다양한 제도적 COVID-19 

완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과도기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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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외로움 정도는 달라질 것으로 여겨진

다. 추후, 코로나 시점에 따른 비교를 통해 외

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실제 현실의 삶의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 연구를 

통해 각 변인들의 관계 및 영향력을 좀 더 면밀

히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을 경험한 대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비대면이 

활발한 시점에서 오는 대면 수업의 박탈감, 사

회적 관계의 제한을 체감하였다. 하지만 최근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 학습자의 증가

로 인해 대학생 내에서도 다양한 인구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다양한 인구집단일수록 그

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

도의 체감 및 정도는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 추

후에는 대학생 내에서 인구집단의 범위를 확대

하여 좀 더 실질적인 인구집단을 탐색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이라는 변수의 부정적 정

서의 측정은 객관적인 도구의 양적인 측정으로

만 외로움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 질적 연구를 통해 실제 대학생

이 느끼는 고통을 현실적으로 탐색해보고 도출

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심리건강 증진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을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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